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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올해 중국 무역규모, 사상 최고치 전망  

□ 중국 상부부에 따르면, 올해 중국 무역액 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2조 9천억 달러

를 달성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  

  o 상무부의 중산(鍾山) 부부장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의 총 무역

액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정부의 내수시장 확대정책 효과로 수출과 수입 모두 큰 

폭으로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인 2조 9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. 

  o 올해 초 늘어나는 수입액에 비해 수출액이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하반

기에도 수출 원가 상승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에 따른 무역경쟁 격화 

등으로 무역환경 악화가 예상되었음. 

  o 그러나 최근 11월 무역액이 전년동월대비 수출과 수입이 각각 34.9%, 37.7% 급

증하는 등 세계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%에 달할 것으로 보여 미국에 

이어 세계 2위의 교역국가가 될 전망임. 

 

□ 중국의 무역규모 확대가 정부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대외무역정책 결과라는 자

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 문제 등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

수출전략 변화 및 무역수지 개선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. 

  o 중국의 무역규모 확대에 대해 중산 부부장은 정부가 시장확대 및 구조조정 균형

촉진이란 원칙 하에 안정적으로 대외무역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함. 

  o 그러나 그는 무역액 증가 이면에는 위안화 환율, 신에너지 정책, 지적 재산권 보

호, 투자환경 개선, 희토류 수출 등의 많은 난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, 향후 

수출전략을 양적 수출에서 질적인 수출로, 저가 제품에서 고급제품으로 변화시

켜야 한다고 강조함.  

  o 한편, 상무부는 최근 개최한 전국상무공작회의에서 2011년 상무발전계획을 발표

하고, 내년 무역 목표를 수출성장 촉진과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의 균형 도

모로 설정하는 동시에 외환 보유액 사용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검토를 

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.  

(중국증권보, 중국상무부 홈페이지, 12/22) 


